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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본 연구에서는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용 컬러 소프트콘택트렌즈(이하 써클렌즈) 착용 및 관리 실태와 콘택트렌즈 착용과 관리에 대한 교육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노원구와 종로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19명을 대상으로 써클렌즈의 착용과 렌즈 및 보관용기의 관리·소독 실태를 설문 조사하였다.

          

          
            결과
            총 대상자 319명 중 52.4%가 써클렌즈를 착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처음 써클렌즈 착용한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 28.7%로 가장 많았고 구매 시 고려사항은 미용(컬러/디자인)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써클렌즈 착용 경험자 가운데 74.9%가 현재 착용자로 나타났으며, 착용 중인 써클렌즈 가운데에서는 6개월 이상 착용가능한 렌즈가 28.8%로 가장 많았고, 하루 착용시간은 6~8시간이 25.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장기간 렌즈 보관 시 보관용액을 교체하는 대상자는 58.5%이었다. 렌즈 구입 시 렌즈세척과 보관 등의 관리방법 및 렌즈 앞뒤 구분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대상자는 각각 61.1% 및 55.1%이었으며, 렌즈 보관용기의 관리와 사후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각각 34.1%와 16.2%로 조사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10대 여학생의 써클렌즈 사용률에 비해 렌즈 구입 시 렌즈 및 보관용기 관리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콘택트렌즈 착용자 대상의 렌즈 착용 및 관리교육의 이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록
          
        

        
          
            Purpose
            This research was aimed to investigate actual states of cosmetic color soft contact lens (hereinafter circle lens) wear and their management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educational status for lens wear and care was also investigated.

          

          
            Methods
            The survey on the actual states of circle lens wear as well as care and disinfection of circle lens and their cases was conducted against 319 female students in high schools located in Nowon-gu and Jongno-gu, Seoul from June to August in 2015.

          

          
            Results
            The experience of circle lens wear was reported in 52.4% of 319 students, and the first time of circle lens wear was the most common (28.7%)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he cosmetic aspects such as color and design (33.7%) were most highly considered for the purchase. Among the experienced circle lens wears, 74.9% was current circle lens wearers. The circle lens that could be worn longer than 6 months (28.8%) were most highly used, and the most highly answered daily wearing time was 6 to 8 hours (25.6%). 58.5% of circle lens wearers replaced lens care solution during long-term storage of circle lens. It was also found that 61.1% and 55.1% of the circle lens wearers were respectively instructed how to care lens including cleaning, storage and etc and how to distinguish the front and back of lens while 34.1% and 16.2% of them were taught lens case care and after-visit care, respectively.

          

          
            Conclusions
            From th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the education for caring lens and lens case during purchase was not satisfactory compared with the wearing rate of circle lens in female students in their 10s. Therefore, it is required the education for wearing and caring circle lens should be thoroughly accomplished for contact lens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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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콘택트렌즈는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편리성과 미용적인 장점으로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국내 콘택트렌즈 처방 실태는 소프트콘택트렌즈 처방이 98%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일반 소프트콘택트렌즈와 미용 컬러소프트 콘택트렌즈(이하 써클렌즈)가 각각 41%로 같은 비율로 처방되고 있어 써클렌즈의 수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착용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1]

      콘택트렌즈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안질환 및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10대에서 써클렌즈 착용에 의한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10대에서 발생된 콘택트렌즈 합병증 환자 중 많은 경우에서 렌즈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위생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장시간 착용 및 수면 시 착용, 잘못된 세척과 보관 방법으로 비위생적인 착용 형태가 보고되었다.[2-4]

      써클렌즈 착용에 의한 합병증 환자 중 시력교정이 아닌 미용만을 목적으로 착용하는 환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용만을 목적으로 한 써클렌즈 착용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또한 10대 청소년의 경우는 써클렌즈의 우선 선택 기준을 색상과 디자인으로 꼽으며 미용용품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여 의료용구로서의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식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콘택트렌즈 착용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5]

      건강한 써클렌즈의 착용에 대한 관리 및 관련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써클렌즈 착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써클렌즈는 주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착용되고 있으며 처음 써클렌즈를 착용하는 연령대인 10대들의 써클렌즈 착용 및 관리실태는 지속적으로 착용 및 관리 습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조사된 여자고등학생의 콘택트렌즈 착용률은 13.2%이었고 2015년에는 17.7%로 증가하여 콘택트렌즈 착용률이 2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며, 10대 여학생의 경우 미용에 대한 관심이 남학생에 비해 커서 남학생의 3배 이상의 착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7]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콘택트렌즈를 처음으로 착용하는 연령대인 10대, 특히 최근 들어 콘택트렌즈 착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써클렌즈 착용 실태 조사와 함께 콘택트렌즈 관리 실태 및 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10대 여학생들의 써클렌즈 착용과 관련된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종로구와 노원구에 위치한 여자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종로구에 위치한 여자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270명과 노원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2학년 여자 재학생 49명으로 총 3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써클렌즈 착용 실태에 관한 13문항과 써클렌즈 및 보관용기의 관리·소독 실태에 관한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여자 고등학생의 써클렌즈 착용 실태 조사
        설문 응답자 총 319명 중 167명이 착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52.4%가 써클렌즈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013년에 안경원에 내원한 여자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과 이의 실태 조사 연구에서도 써클렌즈 착용자가 53.2%라고 보고된 바 있다.[8] 2013년의 정과 이의 연구[8]와 본 연구의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정과 이의 연구는 안경원에 내원한 대상자들에게 착용하고 있는 렌즈를 조사한 것으로 써클렌즈를 포함하여 시력보정용구를 구매하기 위해 안경원에 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황보다 착용률이 더 높게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3년도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안경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면 더 높은 착용률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고등학교를 방문 조사하여 시력 교정이 필요한 여자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시력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여자고등학생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착용률을 나타낸 것이므로 현 여자고등학생들의 정확한 써클렌즈 착용률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이 서울로 국한되어 있어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 착용률이 달라질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1. 
				
          

          
            The actual state of wearing for circle lens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Classification
              	Number of respondents/total subjects (%)
            

          
          
            	Wearing experience of circle contact lens
            	167/319 (52.4)
          

          
            	Keeping thermal sterilization of lens case
            	92/167 (55.1)
          

          
            	Contact lens solution for long-term storage
multi-purpose solution saline solution
            	71/135 (52.6)
64/135 (47.4)
          

          
            	Keeping close the lid of contact lens solution bottle
            	98/135 (72.6)
          

          
            	Swapping circle contact lens
            	33/167 (19.8)
          

        

        

        써클렌즈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여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써클렌즈를 처음 착용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1학년이 48명(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2학년 43명(25.7%), 중학교 3학년 31명(18.6%)으로 총 응답자 중 73.0%가 중학생 시기에 써클렌즈를 처음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6학년은 26명(15.6%), 고등학교는 18명(10.8%), 초등학교 1~3학년 1명(0.6%)순으로 나타났다(Fig 1). 안경원 내원자 대상의 2013년도 연구에서도 써클렌즈의 처음 착용시기가 중학교 1학년이 47.2%, 2학년 17.4%, 3학년 7.9%로 총 7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별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70%이상이 중학생 때 써클렌즈 착용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는 1회용 렌즈들이 출시되어 사용빈도가 증가하기 전인 2013년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하였다. 써클렌즈가 보편화되면서 콘택트렌즈 착용 연령이 크게 낮아졌으며, 안건강을 위해 올바른 콘택트렌즈의 선택과 관리 교육의 중요성도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8]

        
          
          

          Fig. 1. 
				
          

          
            First time of circle lens wear.
          
          

          

        

        써클렌즈 착용 경험이 있는 167명 중 조사 당시에 써클렌즈를 착용하는 학생은 125명으로 74.9%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 중인 써클렌즈는 6개월 이상 착용렌즈인 경우가 36명(28.8%), 3개월 착용렌즈인 경우는 33명(26.4%), 일회용 써클렌즈는 32명(25.6%), 1개월 착용렌즈는 16명(12.8%), 2주 착용렌즈는 8명(6.4%)순으로 나타났다. 착용권장 시간이 짧고 산소투과도가 낮은 6개월 이상 착용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았으나 비중은 28.8%로 나타나, 3개월 이하 착용렌즈 전체 비중에 비해 크게 적었다. 일회용 써클렌즈 착용자는 25.6%로 2013년 연구의 12.3%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5년에 일회용 써클렌즈가 출시된 이후 6개월 이상 착용렌즈 착용률의 빠른 감소와 더불어 일회용 렌즈의 착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Fig. 2. 
				
          

          
            Replacement cycle of currently worn circle lens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써클렌즈 구매 시 선택 기준이 되는 요인으로 미용(렌즈컬러/디자인)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아 63명(37.7%)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눈 건강이 62명(37.1%), 가격이 24명(14.4%), 제품 브랜드가 8명(4.8%), 전문가(안경사) 추천이 6명(3.6%), 친구/지인 추천이 4명(2.4%)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3). 본 연구결과 미용(컬러/디자인)이 가장 우선적인 선택 기준이긴 하였으나 눈 건강이 두 번째로 높은 선택 기준으로 나타나 써클렌즈 착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10대 및 20대의 써클렌즈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써클렌즈 착용실태 연구에서 10대 청소년들은 전부 1~2만원대 저가렌즈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가격이 구매의 중요한 요건이었다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격이 선택 기준이라고 답한 경우는 14.4%에 그쳐 인식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9]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관심은 착용자의 직접 경험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최근 써클렌즈를 포함한 콘택트렌즈 관련 부작용에 관한 다양한 매체보도나 콘택트렌즈 제조사의 홍보 문구 및 안경원에서의 교육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교육으로 눈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Fig. 3.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circle lens.
          
          

          

        

        써클렌즈 착용 시 경험했던 눈의 불편증상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다. 건조감이 118명(2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물감이 100명(20.1%), 충혈은 85명(17.1%), 시야흐림이 69명(13.9%), 따가움은 44명(8.8%), 시림 43명(8.6%), 가려움 23명(4.6%), 염증 14명(2.8%), 기타가 2명(0.4%)순으로 나타났다(Fig 4). 1년간 착용가능한 써클렌즈의 착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불편감 증상을 조사한 박등의 연구[9]에서는 뻑뻑함이 23%, 시야 흐림이 20%, 건조감이 17%, 충혈이 20%, 이물감은 13%, 가려움은 7% 순으로 나타나 착용한 써클렌즈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착용하고 있는 써클렌즈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착용자의 선택에 따른 현재 시판되고 있는 써클렌즈에 대한 전반적인 불편감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박 등의 연구[9]에서 1년간 착용 가능한 써클렌즈의 사용 시와는 착용감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박 등의 연구[9]에서 뻑뻑함이 가장 높은 불편감의 원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뻑뻑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일회용 렌즈의 사용 및 써클렌즈 재질의 개선으로 인해 뻑뻑함을 느끼는 경우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박 등의 연구[9]에서 17%와 13%의 불편감 원인이었던 건조감 및 이물감이 가장 큰 불편감으로 나타났다. 써클렌즈로 제한하지 않은 김 등의 2005년 연구[10]에서 콘택트렌즈 사용 시 불편감의 원인으로 충혈을 36%, 건조감을 23%로 응답하였으며, 류와 김의 2002년 연구[11]에서는 충혈이 21%, 이물감은 20.8%로 충혈을 가장 큰 불편감으로 꼽아 렌즈 재질이 다양해지고 개선됨에 따라 렌즈 착용자들이 느끼는 불편감의 종류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Complication after contact lens wear.
          
          

          

        

        써클렌즈 착용으로 인한 불편감 발생 시 문의하는 대상으로는 73명(43.7%)이 안과(의사)를 선택하였으며, 친구가 30명(18%), 안경원(안경사)이 22명(13.2%), 기타가 21명(12.6%), 인터넷이 11명(6.6%), 약국이 10명(6%)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스스로 판단하거나 지켜봄, 참음, 버림, 불편한적 없었음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Fig. 5). 이 등의 연구에서는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해 눈 상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51%가 안과 진료를 받는다, 37%가 지켜본다, 6%가 안경원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안경원에 대한 문의가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이 등의 연구에서는 질문의 내용이 ‘눈 상태에 문제 발생 시 방문하는 곳’으로 좀 더 의학적인 치료나 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조사대상자들이 느껴 안경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써클렌즈 착용으로 인한 불편감 발생 시’의 문의 대상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안경원에서의 문의가 더 많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허와 김의 연구[13]에서 34.4%만이 콘택트렌즈와 관련된 지식을 안경원에서 습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외 TV, 책, 인터넷 등을 통해 렌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응답하여 안경원에서의 콘택트렌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설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콘택트렌즈 구입처에서 관리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20%로 나타나 구입처에서의 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10]

        
          
          

          Fig. 5. 
				
          

          
            Advisors for solving complication after circle lens wear.
          
          

          

        

        일회용 써클렌즈 착용자 40명을 제외한 착용자 85명의 보유한 써클렌즈 수량은 1조가 44명(35.2%)로 가장 많았으며, 2조 28명(22.4%), 3조 7명(5.6%), 4조 이상 6명(4.8%)순으로 나타나 2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착용자가 32.8%에 달하여 착용하고 있지 않은 써클렌즈의 관리 현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Fig. 6).

        
          
          

          Fig. 6. 
				
          

          
            Quantity of circle lens owned.
          
          

          

        

        착용하고 있는 써클렌즈의 구매가격은 1-3만원이 40명(32%), 5천원-1만원이 36명(28.8%), 3-5만원은 34명(27.2%), 5천원 미만이 12명(9.6%), 5만원 이상은 3명(2.4%)순으로 나타났다(Fig. 7). 이는 최근 조사에 렌즈 전문 체인점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600여종이 넘는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의 써클렌즈가 유통되어 10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의 써클렌즈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14,15] 또한 써클렌즈 구매 요인에서 37.2%가 눈 건강으로 응답하며 14.4%의 가격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착용자들이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가격은 3만 원 이하가 60.8%를 차지해 여전히 가격대가 중요한 구매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Fig. 7. 
				
          

          
            Price of circle lens owned.
          
          

          

        

        써클렌즈의 일일 착용 시간은 6~8시간이 2명(25.6%), 4~6시간이 26명 (20.8%), 10시간 이상은 24명(19.2%), 4시간 이하는 23명(18.4%), 8~10시간이 20명(16%)순으로 나타났다(Fig. 8). 써클렌즈를 하루 권장 착용시간인 4시간 이상 초과 착용자가 81.6%에 달하였으며 소프트콘택트렌즈 권장 시간인 8시간 이상 초과하는 착용자도 35.2%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의 하루권장 착용 시간을 초과 착용하는 경우 건조감이나 피로감과 같은 착용감 저하가 나타나고 산소공급이 렌즈 착용 전보다 감소하여 저산소증과 더불어 충혈, 각막부종, 염증 등과 같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16,17] 착용 빈도는 일주일에 5~6일 32명(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3~4일 33명(26.4%), 매일착용 26명(20.8%), 1~2일 24명(19.2%), 한 달에 1~2번이 10명(8%)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70% 이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9).

        써클렌즈를 교체하는 주요 원인으로 불편감이 45명(36%), 교체시기가 되어서 39명(31.2%), 디자인, 색상에 대한 변심 23명(18.4%), 손상되어서 11명(8.8%), 시력이 나빠져서 7명(5.6%) 순으로 나타났다. 박 등[9]의 연구에서 1년 이상 착용 써클렌즈의 교체 원인이 불편감 50%, 손상 23%, 오래 사용하여서 13%, 교체시기가 되어서 13%, 다른 색상이나 모양을 원해서 7%로 나타나 여전히 불편감에 의한 교체가 주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Fig. 10).

        
          
          

          Fig. 8. 
				
          

          
            Wearing time of circle lens a day.
          
          

          

        

        
          
          

          Fig. 9. 
				
          

          
            Wearing frequency of circle lens a week.
          
          

          

        

        
          
          

          Fig. 10. 
				
          

          
            Reason of replacing circle lens.
          
          

          

        

      

      
        2. 여자 고등학생의 써클렌즈 관리 실태 조사
        써클렌즈 관리실태는 일회용렌즈 사용자 32명을 제외한 135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다. 써클렌즈 착용 후 렌즈를 보관하고 있던 용기의 처리 실태는 ‘콘택트렌즈를 착용 후 보존액이 들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둔다’가 66명(4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콘택트렌즈를 착용 후 보존액만 버린다(보관용기 세척 안함)’이 24명(17.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 후 보관용기를 다목적용액으로 세척하여 말려둔다’가 23명(17%), ‘콘택트렌즈를 착용 후 보관용기를 수돗물로 세척하여 말려둔다’가 22명(16.3%)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6.7%가 보관용기 관리에 소홀했으며 보관용기의 처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김 등[17]의 2011년 연구에서 안경원에 내원한 매일 착용 콘택트렌즈 착용자를 대상으로 보관용기의 관리방법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렌즈만 꺼내 착용 후 렌즈를 뺄 때 보고용기 내의 용액을 버리고 다시 채운다가 42%, 렌즈 착용 시 용액을 버리고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로 둔다가 21%로 응답자의 63%가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콘택트렌즈 관리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적절하게 관리된 콘택트렌즈 관리 용액이나 렌즈 보관용기의 오염은 세균에 의한 각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렌즈 보관용기 내 사용된 용액을 버리고 흐르는 물로 깨끗이 매일 세척하고, 뚜껑을 열어둔 상태에서 완전히 자연 건조시키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Table 2. 
				
          

          
            The actual state of lens case care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ethod for lens case care
              	Number of respondents/total subjects (%)
            

          
          
            	Clean lens case by multi-purpose solution and dry the case
            	23/135 (17.0)
          

          
            	Clean lens case by tap water and dry the case
            	22/135 (16.3)
          

          
            	Keep lens case with used multi-purpose solution
            	66/135 (48.9)
          

          
            	Drain used multi-purpose solution from lens case, but do not clean the case
            	24/135 (17.8)
          

        

        

        보관용기를 세척한다고 응답한 45명의 소독 주기는 ‘2~3일’ 19명(42.2%), ‘3~7일’ 14명(31.1%), ‘매일’ 10명(22.2%), ‘일주일 이상’ 2명(4.4%) 순으로 응답하여 77.8%는 잘못된 주기로 보관용기를 세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 이상 세척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관용기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Fig. 11). 즉,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보관용기의 올바른 세척 방법과 교체 주기에 대해 알고 사용해야 할 것이며 또한 콘택트렌즈 세척을 올바르게 하였어도 보관용기의 부적절한 관리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Fig. 11. 
				
          

          
            Cleaning cycle of lens case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콘택트렌즈 보관용기의 열소독에 대한 조사에서는 ‘한다’가 28명(20.7%), ‘하지 않는다’가 107명(79.3%)으로 나타났다(Table 1). 열소독을 한다고 응답한 28명의 열소독 주기는 3개월이 11명(39.3%), 1개월이 8명(28.6%), 1주일이 6명(21.4%), 6개월은 2명(7.1%), 매일이 1명(3.6%)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12). 소프트콘택트렌즈 재질의 다양한 개발과 함께 열소독을 권장하지 않는 재질도 있으며, 일회용렌즈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열소독 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열소독에 대한 인식도 낮아 보관용기에 대한 열소독 비율도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12. 
				
          

          
            Frequency of thermal sterilization of lens case.
          
          

          

        

        콘택트렌즈 보관용기의 교체 주기는 6개월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48명(35.6%), 3~6개월은 42명(31.1%), 2~3개월은 22명(16.3%), 1개월이 16명(11.9%), 2주가 7명(5.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Fig. 13). 콘택트렌즈 올바른 사용방법에서는 최소 3~6개월 마다 콘택트렌즈 보관용기를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 35.6%는 권장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관용기의 관리 및 소독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3. 
				
          

          
            Replacement cycle of lens case.
          
          

          

        

        써클렌즈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렌즈 보관은 ‘다목적용액에 보관한다’가 71명(52.6%), ‘식염수에 보관한다’가 64명(47.4%)으로 응답되었다(Table 1). 다목적용액은 콘택트렌즈의 수화상태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세척함과 동시에 미생물 등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항균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방부 성분이 없는 식염수의 경우 세균 번식이 용이하기 때문에 보관용액으로 적절하지 않음에도 식염수에 보관하는 경우가 47.6%에 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19]

        사용하지 않고 일정 시간 보관할 때 보관용액의 교체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교체한다’ 79명(58.5%), ‘교체하지 않는다’ 56명(41.5%)으로 나타났다. 보관용액을 교체한다고 응답한 대상의 교체 주기는 2~3일 주기가 22명(27.8%), 7일 이상 역시 22명(27.8%)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7일이 21명(26.6%), 매일은 14명(17.7%)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14). 본 연구 결과에서 보관용액을 교체하지 않은 경우가 41.5%에 달하여 보관 시의 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교체한다고 응답한 58.5% 중에서도 교체주기가 3일 이상 되는 경우가 44.3%에 달해 올바르지 않은 보관으로 인해 써클렌즈의 위생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윤의 연구에서 관리용품의 항균 효과는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콘택트렌즈와 보관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보관용액을 교체해주어야 하며,[20] 이는 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에 존재하는 균을 완전히 살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 이하로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잔존하는 균 개체의 수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봉된 관리용품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관리용품 내에서 균의 오염이 관찰되었다는 결과에서처럼 관리용품의 효과의 한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21]Fig. 7에서 써클렌즈를 2조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착용자가 32.8%에 달한다는 실태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보관되어 있는 써클렌즈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의 적절한 관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Fig. 14. 
				
          

          
            Replacement cycle of lens care solution during long-term storage.
          
          

          

        

        보관용액을 사용 후에 ‘뚜껑을 닫아둔다’ 98명(72.6%), ‘뚜껑을 닫지 않는다’ 37명(27.4%)로 나타났다(Table 1). 관리용액을 사용하기 위해 뚜껑을 계속 열고 닫는 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 사용 후에는 뚜껑을 닫아두어야 하며 관리용액은 개봉한 경우 유통기한 상관없이 대부분의 관리용품은 3개월, 특정 제품은 6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보관용액에 관한 주의사항은 콘택트렌즈 관리용액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용액에 대부분 경고하고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방법에 맞춰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써클렌즈를 교환 착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3명(19.8%)이었으며 134명(80.2%)은 교환착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박[5]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교환 착용 경험은 13%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 등[8]의 연구에서는 32.2%로 높게 나타나 조사 대상 연령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세균 감염 등으로 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15세 미만 착용자에서 교환 착용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 역시 필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4]

      

      
        3. 콘택트렌즈에 대한 사용자 교육 실태
        써클렌즈 구매 시 판매처로 부터 받은 교육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문하였다. 콘택트렌즈 관리(세척 및 보관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여자 고등학생은 102명으로 61.1%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세척 및 보관방법에 대한 교육이 가장 잘 되고 있었으며, 콘택트렌즈 앞 뒤 구별방법이 92명으로 55.1%가 교육을 받았다. 콘택트렌즈 착용 및 제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받은 응답자는 91명으로 54.5%, 구매한 제품의 착용 주기 또는 교체주기에 대한 설명은 85명으로 50.9%가 설명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하루 착용 시간에 대해서는 64명(38.3%), 보관용기 관리(교체 주기 및 소독)는 57명(34.1%), 사후관리(재방문 및 렌즈 상태 체크)에 대해서는 27명(16.2%)이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나 내용 별로 교육 여부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Table 3).

        
          Table 3. 
				
          

          
            Education experience on contact lens wearing and after-visit care
          
          

        

        
          
            
              	Classification
              	Number of respondents/total subjects (%)
            

          
          
            	Wearing and removal of contact lens
            	91/167 (54.5)
          

          
            	Distinguish back and front of contact lens
            	92/167 (55.1)
          

          
            	Duration of wearing contact lens
            	85/167 (50.9)
          

          
            	Daily wearing time of contact lens
            	64/167 (38.3)
          

          
            	Cleaning and storage of contact lens
            	102/167 (61.1)
          

          
            	Lens case care (e.g. replacement cycle and cleaning)
            	57/167 (34.1)
          

          
            	After-visit care (Revisit to the shop to check eye health and contact lens)
            	27/167 (16.2)
          

        

        

        2005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등[10]의 연구에서 52.9%만이 구입처에서 콘택트렌즈의 관리 방법 및 부작용 등의 설명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선행 연구를 통해 꾸준히 콘택트렌즈 관리 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관용기 관리와 사후 관리에 대하여서는 콘택트렌즈 사용법에 비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관용기 관리의 중요성은 균에 대한 감염과 관련이 있다. 안질환이 없는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보관용기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74.5%의 보관용기에서 각종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각막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22,23] 또한 콘택트렌즈 착용 기간과 콘택트렌즈 보관 기간의 증가에 따라 보관용기의 오염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어[24] 콘택트렌즈 관리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보관용기 및 용품 관리에 대해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써클렌즈 착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자 총 167명 중 일회용 렌즈 착용자 32명을 제외한 135명을 대상으로 써클렌즈 관리 방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써클렌즈 사용 후 세척 방법으로 ‘눈에서 제거 후 세척 없이 바로 렌즈케이스에 담아둔다’가 47명(34.8%)로 가장 많았다. ‘눈에서 렌즈를 제거한 후 엄지, 검지를 이용하여 다목적 용액을 흘려 세척한다’가 37명(27.4%), ‘렌즈 제거 후 다목적 용액으로 손바닥에 올려 문질러 세척한다’가 28명(20.7%), ‘렌즈 제거 후 클리너로 문질러 세척해 식염수나 다목적용액으로 헹군다’가 17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소형 전동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한다’가 6명(4.4%)으로 나타났다(Table 4). 렌즈 표면에 오염 물질을 올바르게 세척하지 않는 경우 침전물이 형성되어 착용감저하 및 렌즈 변형, 세균 감염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착용 후 이물질의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25] 본 연구 결과에서 관리용품을 사용한 세척 없이 보관하는 경우가 34.8%에 달하였으며, 관리용품을 사용하더라도 엄지 및 검지를 이용한 세척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20.7%에 달하여 올바른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torage method of contact lens after cleaning
          
          

        

        
          
            
              	Classification
              	Number of respondents/total subjects (%)
            

          
          
            	Leave contact lens in the case without cleaning after removal
            	47/135 (34.8)
          

          
            	Clean the lens by rubbing with MPS after removal
            	28/135 (20.7)
          

          
            	Run the lens in MPS by using thumb and index finger
            	37/135 (27.4)
          

          
            	Clean contact lens by rubbing on the palm after removal and leave them in the case with clean MPS or saline
            	17/135 (12.6)
          

          
            	Others
            	6/135 (4.4)
          

        

        

        콘택트렌즈의 안전한 사용은 눈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콘택트렌즈 사용자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Steinemann 등의 연구에서 비 허가 업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렌즈를 구입하여 렌즈 관리 및 취급 교육을 받지 않은 착용자에서 시력을 위협하는 감염과 증상이 나타났으며 렌즈 관리 및 취급에 대한 교육은 허가 받은 업체로부터 렌즈를 처방받았는지와 연관이 있었다고 하였다.[26]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콘택트렌즈는 이물질과 단백질 부착으로 렌즈의 변형을 초래하며 충혈 및 건조감, 세균 감염 등의 부작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착용 후 이물질의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다.[27] 또한 오염된 콘택트렌즈와 세척액 사용, 보관용기 6개월 이상 교체 하지 않는 경우와 보관용기의 나쁜 위생은 각막질환 발병의 위험 인자로 제시되고 있다.[28] 콘택트렌즈 착용 연령이 낮아지고 착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콘택트렌즈 세척이 미숙한 학생들에게서 콘택트렌즈와 관련된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합병증이 시력 예후가 좋은 일시적인 손상이지만 영구적인 시력장애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올바른 세척 방법에 대해 구입처에서 충분하고 반복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3,4]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구입처에서 제공받는 콘택트렌즈 관리에 관한 안내서를 숙지하여 올바른 세척 방법으로 렌즈를 관리해야 하며 콘택트렌즈 세척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목적용액에도 콘택트렌즈 세척 방법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콘택트렌즈를 올바르게 세척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세척해 관리 하였어도 보관용액의 재사용 시 미생물이 렌즈에 흡착되어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18] 보관용기 및 보관용액의 청결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여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써클렌즈 착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써클렌즈를 처음 착용한 연령은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아 10대 중반에 써클렌즈 착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에서의 써클렌즈 착용자가 증가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올바른 세척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세척하는 학생은 33.3%뿐이었으며 보관용기는 66.7%가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택트렌즈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41.5%가 보관용액을 교체하지 않았으며 보관용기 교체 기간 초과 사용 등 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인지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리 실태 분석을 통해 10대 고등학생 써클렌즈 착용자가 써클렌즈 착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물론이고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관련 기관이나 콘택트렌즈 제조사 등에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콘택트렌즈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스마트폰 앱이나 동영상, SNS 등을 통해 쉽게 따라하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 방법의 일환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써클렌즈 착용자 역시 구입처에서의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필수사항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공받은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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